
꾸준한 관찰만이 성공비결!

축산 전문 달인이

되다

고객홍보팀

이름 그대로 매화 향기가 그윽할 것 같은 매향리. 이곳엔 

〈대지목장〉이 있다. 이곳 대표는 매향리가 고향인 농부로 

벼 농사일만 하다가 1995년에 축산의 길을 선택한 

〈대지목장〉의 대표인 지일진 대표가 있다. 소 9마리로 

시작하여 현재 15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그의 하루 

일상을 둘러보고 그만의 축산 노하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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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한 마리 한 마리를 관찰과 

관심으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의 

하루는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한다. 하루 

3시간이나 4시간만 잠을 잔다는 지일진 대표는 

부지 런쟁이. 그는 하루 두 번 축사를 순회한다. 

소 급여를 줄 때는 긴 시간을 소와 교감하며 

양을 조절하고, 소의 상태를 보며 건강을 

체크하는 등 한 마리 한 마리를 관심으로 

살핀다. 번식우에서 5년 전 비육우로 전환하여 

지금은 하루에 두 번만 급여를 한다. "소는 

생리적으로 12시간의 간격을 두어 급여를 

해야 사료를 충분히 먹고 몸으로 흡수가 

됩 니 다'” 그의 연구 결과이고 그만의 노하우다.

m i2：oo
TMF 발효사료를 위한 부산물 수거

농가에서 부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효모균과 물을 적당량 

첨가하고, 10일~15일간 자연발효하여 완전혼합발효사료인 TMF 

사료를 만든다. 이는 많은시행착오 끝에 터득한그만의 노하우로 

만든 사료이다. 곰팡이 제거를 위하여 발효가 중요하다는 

지일진 대표. 사료와 TMF 발효사료를 따로따로 급여하고 

있다. TMF사료는 소의 위에서 더 잘 흡수되고 소화가 잘되며, 

분뇨의 냄새와 수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크다. 그래서인지 

소 축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사는 청결하고 분뇨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향긋한 곡물 냄새가 났다. 지일진 

대표는 축사 분뇨청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축사 주변청소는 

소 먹이를 줄 때마다 수시로 하는 부지런쟁이이다.

e i6：oo
일주일 한 번 제한급여와 한 달에 두 번 절식

지일진 대표만의 원칙이 있다. 농장을 자주 드나들면 소들에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그는 소 급여 시간 외에는 소들에게도 휴식 시간을 준다. "일주일에 

한 번 제한급여를 하고 한 달에 두 번정도 절식을 시킵니다. 소도 위를 

비워줘야 건강합니다. 위가 발달한 소가 등급이 잘 나오며 최장이 길어야 

좋은 소입니다.'' 그가 축산을 시작 할 때는 한우사육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아 애를 먹었다. 축산전공이 아닌 그는 여기저기 성공한 

축산인들을 찾아가 어렵게 하나하나 배우고 실패를 거듭하며 노하우를 

터득하고 지식을 쌓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경영 초보자들이나 배우고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성공 노하우와 

지식을 전파하고 싶다고 한다. 미래에도 한우는 전망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는 한우 500두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축사 일에 전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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